
 

선교 활동 보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 곳 

루이빌 - 마음이 있는 곳이 집이라면, 수 앤 페어먼의 마음은 여러 곳을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집사이자 사역장로인 수 앤에게 고향집은 펜실베니아의 뉴 윌밍턴입니다. 

여기에는 뉴 윌밍턴 장로교회가 있고 수 앤 가족이 해외 선교 사역자로 일하는 동안 이 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사이족 사이에서 생활하고 일했던 케냐 남서부도 그녀에게는 언제나 집일 것입니다. 

페어먼은 그곳에서 문맹 퇴치에 대한 열정을 키웠고, 두 딸을 키웠습니다. 나이로비에 있는 마더 

테레사 고아원에서 25 년 가까운 세월 중 14 년을 선교 봉사 활동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케냐 남서부에서 보낸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그 시간동안 

가장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녀가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 앤에게는 현재 '셰낭고 온 더 그린'이라는 장로교 평생 돌봄 커뮤니티가 집입니다.  

이 곳으로 이사하려 보니 재정적인 면에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저는 친구 데이비드 도슨 목사(셰넌고 노회 전 총무)와 점심을 먹었는데, 그가 ' 연금국의 

소득과 주거지 보조금을 신청해보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장로교 연금국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은퇴 목사와 선교 사역자를 돕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수 앤은 연금국에 전화를 했고 곧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보조금은 부분적으로 연례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 덕에 가능했습니다. 이 헌금은 

연금국의 지원 프로그램과 소수 인종 공동체 인재를 길러내는 장로교 연계 학교와 대학에 똑같이 

분배됩니다.  

수 앤이 사모로서, 선교사로서 케냐에서 섬긴 대부분 기간은 [전 남편]이 사역으로 부름받았던 

것이었기에, 연금국의 혜택 적용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연금국이 제공하는 온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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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1998 년까지 연금위원회의 온전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연금국이 다양성, 평등, 포용에 더욱 헌신하고자 하면서,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문호를 넓혔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수 앤과 같이 

수년간 온전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교회를 섬긴 연금 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진심으로 일한 교회 사역자들은 그들의 노고에 대해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수 

앤이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기타 어려움으로 재정적으로 힘든 전직 교회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특별헌금은 이들의 삶과 사역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일에 쓰입니다."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에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모으면, 큰 힘이 됩니다.  

 

긋뎡핍겜슬늬닛~ 

사랑을 주시고 항상 기쁘게 맞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국내외에서 섬김의 길을 가는 이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곁에 계셔 주소서.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에 내는 저희의 헌금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당신의 깊은 사랑과 환영을 알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